
S K의 인천정유 인수 도박

국내 정유시장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조짐이다. SK가 예상을 뛰어넘는 거액으로 인천정유 매각입

찰에 응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S K가 인천정유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울산에서 경인지역까지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부담을 줄이고

중국과 가까운 인천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

다.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인천정유에서 공

급하는 석유제품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 동일석유라는 유통망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값

어치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GS칼텍스나 S - O i l도 인천정유를 인수하면 비슷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G S칼텍스

는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S - O i l은 3순위에서도 탈락했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을 3분하고 있는 SK, GS

칼텍스, S-Oil 3사의 이해관계가 틀리다는 반증일 것이다.

G S칼텍스는 회장단 일가가 중국에 대규모 BTX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BTX 뿐만 아니라 정유

공장 투자까지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S-Oil은 Saudi Aramco가 중국에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합작을 진행하고 있어 인천이라는 지역적 우위성이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금

액을 실사치에 근접하게 적어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정유사업이 주유소라는 유통망 확보가 아니라 정제능력 확보 경쟁으로 전환됐다는 점

에서 보면 G S칼텍스의 중도포기와 S-Oil 낮은 입찰금액( ? )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인천정유가

한화에너지에서 현대정유로 넘어가고 다시 분리되면서 주유소를 몽땅 강탈당한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 K가 인천정유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실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인수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이고, 입찰금액으로 1조3 0 0 0억원 이상을 적어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최태원 회장의 인수

의지가 아주 강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소문으로는 2순위 및 3순위 입찰금액이 1조원 안

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SK가 왜 그렇게 인천정유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가 궁금해진다. 2004년까지도 인천정유

인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2005년 입찰 초기에도 인천정유 실사를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S K가 인천정유 인수에 적극적인 것은 다음 3가지로 요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서 지적한대로 인천정유가 서해안을 끼고 지리적인 요충지인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인

지역까지의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

S i n o c h e m이 2 0 0 4년 마지막으로 제안한 6 7 0 0억- 6 8 0 0억원의 2배를 주고서도 인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했을 수 있다.

둘째, SK그룹의 주력사업이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이라고 볼 때 에너지 및 화학사업이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은 이미 성숙시장으로 전환돼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력인 에너지

사업 확장에 재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BTX 사업의 호조를 감안하더라도 입찰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SK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SK, GS칼텍스, S-Oil 모두 인천정유를 인수할 의지가 전

혀 없는 상태에서 인천정유의 사업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S K가 총대를 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을 3사가 사이좋게 3분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마당에 경쟁자가 나서

는 것이 지극히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 인천정유를 인수하든 석유정제설비 고도화에 BTX 플랜트 고도화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수금액을 포함하면 2조원 안팎은 족히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S K의 인천정유 인수의지가 변함없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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